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숲이 부른다

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팔송로 285에 위치한 평창휴양림은 맑은 공

기와 함께 여유롭게 쉴 수 있는 행복한 ‘산소충전소’를 자처한다. 평

창은 강원도 남부 지역으로, 산악 지대다. 전체 면적의 약 65%가 해

발 700ｍ 이상인 고원이다. 해발 700ｍ 지점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

만나는 곳인데, 사람과 동·식물이 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이

상적으로 생장할 수 있다고 한다. 해발 780ｍ 고원인 평창휴양림이 

산소충전을 내세우는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. 

평창 지역 주민들은 서울에서 소주 1병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해발 

고도 700∼800ｍ인 이 일대에서는 소주 2∼3병을 마셔도 그리 쉽게 

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.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으나 과학적 근거가 

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. 

대기 질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산소 농도가 18% 정도지만 이 지역 

산소 농도는 20∼22%다. 서울은 아황산가스 등 유해 기체가 많은 

데다 강원도보다 숲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. 해발 700ｍ 고원지대에

서는 인체에 가장 적합한 기압 상태가 조성돼 사람이 최상의 생체 

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. 

이 고도에서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증가해 5∼6시간만 자도 충분히 

수면을 취한 효과가 있으며, 노화를 지연 시켜 건강한 삶이 가능하

다고 한다. 또 충분한 혈류 공급으로 젖산과 노폐물을 제거하고, 피

로를 빠르게 해소하기도 한다. 평창 일대에서는 산성비가 거의 없는 

데다 이슬이 맑고 공기가 신선해 양질의 무공해 농축산물이 생산되

는 것도 지역민들에게 복이라 할 만하다. 

평창휴양림 인근에는 오대산국립공원, 효석 문학의 숲, 휘닉스파크, 

흥정계곡, 판관대 등이 가볼 만하다. 휴양림에서 자동차로 10여분이

면 갈 수 있는 흥정계곡에는 팔석정(八石亭)이라는 명승지가 있다. 

팔석정은 정자로 오해하기 쉽지만, 실제는 8개의 바위를 의미한다. 

조선 전기 문인이자 4대 서예가 중 한 명인 양사언(1517∼1584)이 계

곡의 경치에 반해 여덟 개의 바위에 이름을 붙였다 하여 팔석정으

로 불리게 됐다.  

흥정계곡은 물이 깊지 않으면서도 폭이 제법 크며, 물길을 따라 양

쪽으로 늘어서 있는 바위와 소나무가 운치를 자아낸다. 입춘에 찾은 

흥정계곡은 얼음 밑으로 맑은 물이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

었다. 곳곳에서 ‘쩍’ ‘우지직’ 하는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. 흥정

계곡은 한여름에도 기온이 15도를 넘지 않아 큰 인기를 끄는 피서지

다. 냉수성 어류인 송어, 산천어 등 다양한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

다. 이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간 5만명을 넘는다고 한다. 판관대

는 신사임당이 율곡 이이를 잉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. 

평창휴양림은 구역 면적이 54만㎡로, 2012년에 개장했다. 평창군 산

림조합이 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공립 휴양림이다. 숙박동인 숲

속 체험관이 있고 대강당, 세미나실, 방송 장비를 갖춘 산림문화휴

양관을 운영한다. 숲속 체험관에는 4∼6인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이 

12개 있다. 객실은 방과 거실이 구분돼 있다. 휴양림 안에는 등산로

와 다목적 운동장이 있어 운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. 

해발 1천261ｍ인 태기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등산로가 3개 조성돼 

있다. 태기산 정상과 풍력발전단지까지 거리는 왕복 약 5.5㎞로, 갔

다가 오는 데 3시간 정도 걸린다. 산소욕장, 산책로, 어린이 놀이 시

설, 치유숲길 등이 있다. 산소욕장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적절히 섞

여 있는 천연림이다. 숲은 큰 나무가 울창하면서도 키 작은 잡목이 

적어 걷기 좋다. 

숙박시설 사용료는 비수기 평일 6만원, 비수기 주말 8만원, 성수기 

10만원이다. ☎ 033-332-0711 

평창자연휴양림

행복한 ‘산소충전소’ 

 태기산 자락, 해발고도 780ｍ 고원에 자리 잡은 평창자연휴양림은 맑고 상쾌한 솔바람이 
사계절 불어오는 곳이다. 울창한 수목과 야생화가 어우러진 깨끗한 자연을 벗 삼아 

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산림 휴양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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